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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순간이라도 나를 찾아서

네 생각의 중심에 나를 두어야만

낙담이 되고 곤고한 것에서 나올 수 있다.

나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

너는 육적인 생각을 하니

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.

일분일초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라.

사탄은 우리의 천적이다.

섭리사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며 내 몸 되어 산다고 

하나 

근본 진리에 약하여 자기 사고를 중심으로 살고 있

다.

인간의 생각과 진리에 의한 사고를 구별하지 못하

니 

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여 자기 수준을 볼 수 있어야 

사고 체계의 분별력을 갖출 수 있다.

나를 사랑하면 내 생각대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

다.

형제를 사랑하라는 말도 지키기 어려워하는데 

어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줄 수 있겠느냐.

형제 눈 속의 티끌을 보지 말고 

자기 눈 속의 대들보부터 빼어내야 하는데 

그 말씀 지키지 못하니 

어찌 말씀의 수준을 내 마음껏 더 높일 수 있겠느

냐.

그러나 믿고 깨닫고 따라오는 기준자 있으면 

그를 보고 나는 말씀과 은혜의 수준을 올려 

내 수준에 닿도록 이끌 것이다.

그러니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다.

인격의 수준.

행함의 수준.

깨달음의 수준.

사랑의 수준.

이 차이는 본인이 만드는 것이다.

나는 공의로 모두를 대한다.

각자 자신을 만들어 놓은 모습에 따라

인생의 길이 정해지는 것이다.

절대로 상대를 원망하지 마라.

모두 내 탓이라고 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

로다.

사랑하는 이여.

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

자이다.

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내 앞에 있어라.

언제나 너를 보며 희망으로 섭리 길 이끌고 있다.

마음을 진리로 강하게 하고 은혜로 넘치게 하며 

항상 기도와 간구로 

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쏟아라.

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.

쉬지 말고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

성령님께 항상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여라.

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살아야 

흑암이 접근할 수 없다.

오직 하늘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.

자신의 영·혼·육을 잘 관리하여라.

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오직 나와 함께 살아라.

나는 사랑.

너도 사랑.

오직 사랑으로 구원의 길 가는 것이다.

사랑이어야 함께 하고 싶은 것이다.


